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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사업을 시작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등 다양한 건축과 토목공사로 부산, 경남의 대

표적인 건설사였던 일신건설산업과 건축자재기업인 동서산업은 아이에스동서라는 기업이 

되었다. 이후 아이에스동서는 건설 뿐만 아니라 비데 제조 및 판매, 해운,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아이에스동서는 2017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

이 2조 2천7백억원에 달하며 1조 8천억원의 매출과 3,245억원의 영업이익, 1,950억원의 당기순이익

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 기업 중 하나로 우뚝 솟았다. 

 

하지만 아이에스동서의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억원으로 골프장 짓기 

 

2017년 말 기준으로 아이에스동서의 최대주주는 비상장법인인 아이에스지주로 44.58%의 안정적 지

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권혁운 대표이사는 아이에스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며 아이에스동서

를 지배허고 있다. 아울러 권혁운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아이에스동서의 지분 7.95%를 보유하고 있

다. 

 

그런데 아이에스동서 그룹에는 아이에스지주 이외에 권혁운 대표이사의 또 다른 회사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오션디앤씨이다. 오션디앤씨는 2010년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권혁운 대표이사가 1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이다. 골프장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유형자산 취득과 시설 조성 자금 등 

막대한 투자가 수반된다. 하지만 권혁운 대표이사는 단돈 1억원으로 오션디앤씨를 설립해 골프장 사업

에 진출한 것이다.  

 

2010년에 설립된 오션디앤씨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매출이 없다. 골프장을 짓기 위해 부동산

을 매입하고 시설 등을 조성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반면 총 자산은 670억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자

산이 건설중인 자산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오션디앤씨의 건설중인 자산은 536억원이며, 현금 및 현

금성자산이 약 115억원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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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원의 오션디앤씨가 670억원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오션디앤씨는 7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조달해 사용하고 있다. 

오션디앤씨의 차입금 7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은 아이에스지주로부터 3.45%의 이자율로 차입하였으

며 200억원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3.36%의 이자율에 차입한 것이다. 한국증권금융이 자본금 1억원

에 매출도 없는 오션디앤씨에 통 크게 200억원의 대여한 것은 아이에스지주로부터 약속어음 260억원

을 담보로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1억원의 오션디앤씨는 매출도 없고 완전 자본잠식 상황이지만 아이에스지주의 자금 및 신용 지원 덕분

에 아무 탈 없이 골프장 사업을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권혁운 대표이사의 오션디앤씨 골프장 사업을 위해 일신이앤씨도 발 벗고 나섰다. 일신이앤씨는 아이에

스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토목 및 건축공사 기업이다. 오션디앤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오션디앤씨는 일신이앤씨로부터 약 302억원의 용역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오션디앤

씨의 골프장 조성 공사를 일신이앤씨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신이앤씨 감사보고서에 따르

면 일신이앤씨는 오션디앤씨가 발주한 기장오션클릭GC 조성사업과 조경공사,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등

의 도급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공사의 총 도급금액은 약 576억원에 달한다. 

 

일신이앤씨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신이앤씨의 2017년 매출(공사수익)은 약 357억원이다. 

오션디앤씨가 일신이앤씨로부터 매입한 용역이 약 302억원임을 감안하면 일신이앤씨 매출의 대부분이 

오션디앤씨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신이앤씨가 357억원의 공사수익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한 매출원가(공사원가)는 359억원에 달한다. 매출보다 매출원가가 높은 상황이다. 2017년 일신이

앤씨의 매출총이익은 -2.7억원이다. 반면 일신이앤씨는 2016년 88.6억원의 매출에 7.8억원의 매출총

이익을 기록하였다. 2017년 일신이앤씨의 매출총손실은 오션디앤씨 공사와 연결하지 않고서는 선뜻 이

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에스지주의 지원과 일신이앤씨의 희생 덕분에 자본금 1억원의 오션디앤씨는 무난하게 골프장을 손

에 쥘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본금 1억원만 있으면 누구나 골프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오션디앤씨가 어떠한 용도로 활용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오션디앤씨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

를 통해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 오션디앤씨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혁운 대표

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내이사로 권혁운 대표이사의 자녀인 권민석과 권지혜가 

재직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이치헌으로 아이에스동서에서 미등기 상무로 재직중인 인물이다. 

 

오션디앤씨는 권혁운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그 자녀들이 경영하는 완벽한 오너 일가의 회사이다. 오션디

앤씨가 골프장을 완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다면 그 때부터는 기업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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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시행, 분양사업의 대가 

 

권혁운 대표이사가 오션디앤씨를 통해 1억원으로 골프장 짓기의 신화를 만들고 있다면 그 자녀인 권민

석과 권지혜는 분양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획득하고 있다. 참고로 권민석은 2017년 말 기준으로 부친인 

권혁운 대표이사와 함께 아이에스동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권지혜는 아이에스동서의 전무로 재직

중이다. 

 

권민석 대표이사와 권지혜 전무는 70%와 30%로 지분을 나눠 아이에스건설을 소유하고 있다. 아이에

스건설은 기업명에 건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건설보다 시행과 분양으로 판단된다. 

권민석 대표이사와 권지혜 전무는 2005년 12월 30일 아이에스건설을 설립하였으며 2017년 말 기준

으로 자본금은 15억원이다. 하지만 설립 초반 아이에스건설의 자본금은 5천만원에 불과했다. 권민석 

대표이사와 권지혜 전무가 3천 5백만원과 1천 5백만원을 투자해 설립한 것이다. 아이에스건설이 설립

된 20015년 12월에 권민석 대표이사는 만 27세(1978년생)이었으며 1975년생인 권지혜 전무는 만 

30세였다. 

 

5천만원으로 시작된 남매의 아이에스건설의 2017년 총 자산은 약 2,651억원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자

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은 1,950억원에 달한다. 5천만원이 10여년 만에 1,950억원이 된 셈이다. 실

제 아이에스건설이 이룩한 기업 가치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 아이에스건설이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

고도 순자산이 1,95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2016년 아이에스건설은 19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권민석 대표이사 몫은 135억원이며 권지혜 전무의 몫은 약 58억원이었다. 

 

아이에스건설의 기업가치가 이처럼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막대한 배당금을 권민석, 권지혜 남매에게 지

급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에스건설의 분양 및 시행사업이 흔한 말로 매년 대박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2017년 아이에스건설의 총 매출은 약 4,320억원이었다. 그 중 분양수익은 4,150억원이었다. 그런데 

분양원가는 2,860억원에 불과했다. 분양에서만 약 1,290억원의 이익을 기록한 것이다. 2016년에는 

3,382억원의 분양수익을 얻기 위해 2,292억원의 분양원가를 지출해 1,089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분양수익의 매출총이익률이 30%가 넘는 것이다.  

 

아이에스건설의 막대한 분양이익 뒤에는 아이에스동서가 있었다. 2017년 아이에스건설의 주요 건설 현

장은 울산 드림in시티 에이일린의뜰 1차와 2차, 창원자은지구 에일린의뜰 등이다. 해당 공사는 아이에

스동서가 공사를 맡고 있다. 즉. 건설은 아이에스동서가 하고 분양은 아이에스건설이 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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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7년과 2016년 아이에스동서의 건설부문 영업이익률은 각각 21.4%와 18.9% 수준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아이에스건설의 영업이익률은 28.2%와 29.7%에 달한다. 아이에스동서의 건설 부분 

중 아이에스건설이 발주한 건설 공사 이익을 따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아이에스건설의 영업이익률이 상

당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는 있다. 

 

권민석 대표이사와 권지혜 전무가 소유하고 있는 아이에스건설은 권혁운 대표이사의 아이에스동서에 공

사를 발주했으며 아이에스동서가 시공한 부동산을 분양해 1천억원의 넘는 이익을 남겼다. 그리고 남매

가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고도 아이에스건설에는 아직도 2천억원에 가까운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다. 

 

아이에스동서 그룹에서 권혁운 회장의 지배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권혁운 회장의 자녀인 권민석 대표이

사와 권지혜 전무가 아이에스동서의 등기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아이에스동서나 지주

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에스지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권혁운 회장이 1950년생임을 고려해보면 아이에스동서 그룹에게 승계는 머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승계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아래 덩치를 키우고 있는 오션디앤씨나 아이에스건설과 같은 오너 일

가의 개인회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시장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승계와 기업 지

배구조 재편이 아이에스동서 그룹의 기업 가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